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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3 지선 D-11, 초반 판세 요동…서울·부산·대구·충남 접전 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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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권창회 기자 = 정원오(왼쪽)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중구

서울시청에서 열린 5.18민주화운동 제46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서로 다른곳을 보고 있다. 2026.05.18.

kch0523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정금민 기자 = 6.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·보궐 선거를 11일 앞두고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들이

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. 공식 선거운동이 23일로 사흘차에 접어든 가운데, 격전지 판

세가 요동치는 분위기다.

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

가 나왔다.   

뉴시스가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~20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

사(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조사 무선 100% 방식·응답률 5.5%·표본오차 95% 신뢰수준에 ±3.1%포인

트)한 결과 정원오 후보는 41.7%, 오세훈 후보는 41.6%로 나타났다. 두 후보의 격차는 0.1%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

양상이었다.

정 후보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"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무관하게 서울시장 선거는 언제나 박빙의 선거"라며 "세대별 지지도 차

는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"고 했다.

오 후보도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"사필귀정"이라며 "정 후보의 무



능과 무책임, 부패한 면모가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지고 있다"고 답했다.

대구도 초접전 양상이다. 

KBS대구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~20일 대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(휴

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·응답률 19.2%·표본오차 95% 신뢰수준에 ±3.5%포인트)에서 김부겸 민주당 대구

시장 후보가 40%,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39%로 초접전 양상이었다.

부산시장 선거 역시 오차범위 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

중앙일보·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7~19일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(응답률 19.7%·휴

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·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5%포인트)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42%, 박형준

국민의힘 후보는 35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전 후보가 박 후보보다 우위에 있긴 하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(±3.5%

포인트) 내였다.

민주당이 앞설 것으로 예상됐던 충남지사 선거도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~20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(응답

률 20.8%·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5%포인트)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41%, 김태흠 국민의힘

충남지사 후보는 37%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.

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야 대표는 6·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일제히 충청권으로 향해 지지유세를 펼쳤다.

여야는 선거운동 시작 후 초반 판세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. 

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"저쪽(국민의힘)이 (공천 과정에서) 컷오프를 갖고 (일부 후보

가) 가처분을 내고 소수는 인용이 되는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했던 여론조사가 (공천 혼란 상황이) 정리가 되면 그 정도는 아닐

것이라고 당연히 예측했다"며 "최대한 한 곳이라도 더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, 핵심은 투표"라고 말했다.

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와 유세 등에서 "이제 조금씩 국민들이 민주당의 오만함과 헌법 질서 파

괴, 민주주의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선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"며 "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을 심

판해야만 경제와 민생을 지킬 수 있다"고 했다.

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

◎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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